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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튜브의 뉴스생산자는 전통 언론을 비롯해 인터넷

언론, 인지도 높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로

인해 ‘뉴스의 풍요 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했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의 가파른 상승 현상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튜브로 뉴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1].

그렇다면 정보의 질(quality)은 어떨까?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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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치 이슈의 확산 양산과 이슈 속성 연구: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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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여러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기 위해 2단계 의제 설정 이론을 기반으로 뉴스생산자들이 이슈의 어떤 속성을 두드러지게 보도하는지 조

사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방송사가 유튜브에서도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유튜브 환경에서 2단계 의제 설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뉴스생산자들이 정치 이슈를 보도할

때 뉴스생산자의 정파성이 작용해 감정적인 단어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정치 이슈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뉴스 이용자의 현실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

주요어 유튜브, 뉴스생산자, 정치 이슈 확산, 네트워크 분석, 2단계 의제 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news usage through YouTube is rapidly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gated which 
attributes of issues news producers prominently report on based on the two-stage agenda setting theory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various news producers on YouTube.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confirmed that broadcasters have the influence to set the agenda and form public opinion on YouTube, and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a two-stage agenda setting effect occurring in the YouTube environment. We 
criticized whether news producers abuse emotional words due to their partisanship when reporting political 
issues, and discussed that an emotional approach to political issue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news users' 
perception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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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생산자들이 개방된 관점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을지 혹은 뉴스생산자가 다양함에도 제한된 정

보와 해석을 제공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와 방송사는 서로 다른 특성의 뉴스 미

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생산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보도하는 의제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2, 3]. 이는

뉴스 이용자의 인식에도 고스란히 전이되어 의제설정

효과,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유사한 그림

을 그려 넣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 현상에 주목

한 국내 연구가 많았다[4, 5, 6]. 그러나 기술적이고 방

법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7] 유튜브 뉴스생산자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생산한 정보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면

밀하게 탐색한 연구는 아쉽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슈를 선택하고 유튜

브 뉴스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이슈의 확산 양상과 속성

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특정 이슈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그 양상을 살

펴보았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

드와 노드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노드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특정 노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뉴

스생산자의 영향력, 즉 이슈의 확산 주체가 누구인지

가늠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8]. 또 이슈의 현저성 및 확

산 과정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둘째,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의 2단계 의제설정 기능

을 토대로[9]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뉴스생산자들이

특정 이슈의 어떠한 속성에 주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를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뉴스생산자들이 해

당 이슈의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정교화하는지 인지 속

성과 정서 속성으로 구분한 뒤 그들이 생산한 정보의

구체적 속성을 고찰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유튜브 뉴스생산자들의 정치 이슈

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과 확산 양상을 면밀하게 들여

다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의제설정과 여론 형성에 영향

력을 행사해온 주류 언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스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의 바람직한 역할

을 논의하는 데에도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

유튜브는 소셜미디어의 뉴스 플랫폼에서 주목할만

하다. 유튜브를 통한 국내 뉴스 이용률이 2019년 38%

에서 2022년 96.8%로 불과 3년 만에 3배에 가까운 가

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과거에는 유튜브를 영상 콘텐

츠를 즐기는 소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정도였으나 코

로나19 확산 이래 집에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

간이 늘면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의 의존도가 높

아진 것이다[7][10].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52%), 경제(51%) 등의 다양한 분야의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접하고 있다[11].

하지만 전통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줄어들

었다고 해서 뉴스 미디어로서의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그 이유는 주류 언론

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과 함께 주류 언론 역시

변화한 뉴스 이용자의 소비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는

활동 양상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

도와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7, 11]. 사람들

은 유튜브보다 텔레비전에 대한 평가가 훨씬 긍정적이

었다. TV의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가장 높았

고, 그중 KBS와 MBC는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반면 뉴스 이용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일반인이 생산한 뉴스 및 시사 정

보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

할 정도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 뉴스 이용자의 높은 신뢰를 받는 방송사의 경우

에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

로 뉴스를 생산, 공유, 배포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개설

한 방송사의 채널 수는 개인이 개설한 채널보다 양적

으로는 적지만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양은 개인 채널보

다 약 4배 이상 많았고, 업로드된 게시물에 대한 누적

이용자의 활동은 2배 이상 높았다[7]. 이는 유튜브 플

랫폼에서도 주류 언론의 영향력, 즉 정치적 의제를 설

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힘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추론

을 하게 한다.

2. 유튜브 뉴스생산자의 의제 설정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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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제설정 이론(AST)이 있다. 여기에는 2개의 기

능이 있다. 1단계 의제 설정 기능의 요체는 미디어 (대

상)의제에서 공중 (대상)의제로의 현저성 전이에 있다

[12]. 즉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상(object)을

사람들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2단계 의제설

정 기능은 대상의 속성(attribution)에 주목한다. 어떤

대상이건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는데, 언론이 특정 대

상과 관련된 모든 속성을 보도할 수 없기에 특정 속성

은 강조 및 정교화되지만, 나머지는 배제한다. 즉 2단

계 기능의 핵심은 미디어 (속성)의제에서 공중 (속성)

의제로의 현저성 전이에 있다[13].

예컨대, 1단계 기능의 효과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대

상’을 떠올리게 했다면, 2단계는 해당 이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how to think about) 그 ‘방법’을 제

시한다는 데 있다. 2단계 기능의 속성은 대상의 특성

을 구성하는 하부구조로서, 뉴스 미디어가 대상을 어

떻게 구성하는지에 관심을 둔다[14].

속성은 크게 인지(cognitive) 속성과 정서(affective)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 속성은 이성적 측면에

서 언론이 특정 이슈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 속성은 해당 사안에 대한 긍‧부정

의 표현을 통해 이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은 다양한 속성의제를 이용해 사실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슈를 구성하는 속성의제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되고, 언

론이 현저하게 생산한 속성의제는 뉴스 이용자의 머릿

속에 전이되어 의제설정 효과가 일어난다.

뉴스생산자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초하

되 특정 요소를 뽑아내고 강조한다. 그 요소들은 사실

상 미디어의 구조적 논리, 즉 뉴스 생산 조직의 정치

성향 등에 의해 부여된다[15]. 따라서 정치 성향은 속

성의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수 혹은 진보적인

논조를 표방하는 언론사는 당파적인 충성스러운 독자

를 위한 보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드는 정파적 보도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파적 보도는 정치

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발견되었다[6, 16, 17, 18]. 언론의 정파적

보도 행위는 이념 대결에 매몰된 정당 정치의 후천성

의 여파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언론사의 속

보이는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정파적 보도 행위가 제도권

언론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인

지도 높은 개인 유튜버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19].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드는 의제, 가치,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한다면 이 역시 정파성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의 정파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역

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권력자에 대한 환경

감시의 역할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중요

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의 정파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가 된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특정 기득권의 이

념이 사회의 공론장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사

회 통합이 아닌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 뉴스생산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을 두둔하는 정파성 의제를 생산하는지, 그

들이 생산하는 속성의제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

들의 보도 방식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3. 정치 이슈의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에는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존재한다. 주류 언

론을 대표하는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를 비롯해 인터

넷 언론, 그리고 인지도 높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뉴스

를 생산하는 주체가 각양각색이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한 수많은 정보로 인해 현재를 ‘뉴스의

풍요 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정보가 양적으로 풍

부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의 증가 현상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유튜브의 뉴스 소비 현상을 학술적으로 설

명하는 연구에서부터 유튜브에서 허위정보 및 가짜뉴

스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하면서 관련 논의 또한 활

발히 이루어졌다[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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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에서 구축되는 정치 이슈의 생성과 확

산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7] 특정 이슈에 따라 생산

되는 뉴스량 및 이용자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유튜브

에서 정치 이슈의 뉴스 생산량은 지상파와 종편 등의

방송사가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개인보다 4~6배 이상

많았고, 뉴스 이용자들은 방송사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가장 많은 이용 반응을 보였다. 또 트위터에서 활

동하는 뉴스생산자, 즉 주류 언론과 정당 기관, 개인

간의 의제를 살펴본 연구들은 뉴스생산자의 의제 간에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유사하다고 보고했다[2,

3].

뉴스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의 영향력을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도구로서 소셜미

디어에서 구축되는 뉴스 생산의 중심축이 어디이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단초를 제공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에 뛰어든 방송사의 의

제설정 및 여론 형성력은 여전한지, 개인 채널과는 어

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튜브 뉴스생산자들이 쏟아내는

정보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등 유튜브 플랫폼을 통

한 뉴스 생산 현상에 관한 밀도 높은 논의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

석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어려움으

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

으로 보인다[10].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뉴스생산자의

영향력과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관계

를 파악하고, 영향력이 있는 확산자(influentials)를 확

인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소셜 네트워

크는 소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드와

노드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형성되고, 노드 간 상호작

용은 네트워크에서 연결(link)로 나타나는데, 노드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특정 노드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는 중심성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

다[8]. 또 이슈의 현저성 및 확산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 매우 유용하다. 정치 이슈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헌재 판결’로 칭함)을 선택했다. 정치 이슈에 관한 자

세한 설명은 연구 방법에서 기술했다.

앞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이슈가 확산하는 양상을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됐는지와 노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한지를 살폈다.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이슈가 확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

에서 이러한 현상은 노드 간의 연결로 나타난다. 표 1

은 이슈 확산 패턴을 유형화한 것이다.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노드가 연결되면 정보가 몰렸다는 의미에서

‘정보 집중형’으로 개념화했다. 특정 정보에 이슈가 집

중되지 않는다면 ‘분산형’으로 개념화했다. 네트워크에

서 분산형은 노드들이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군집

(cluster)을 형성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군집만 형성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네트워

크에서 노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노드들이 촘촘

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많은 연결을 보인다는 점에서

거미줄 형으로, 노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

면 노드 간 간격이 넓고, 특정 노드에서 밖으로 연결

이 보인다는 점에서 방사형으로 봤다.

정치 이슈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헌재 판결’로 칭함)

을 선택했다. 정치 이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연구방

법에서 기술했다.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특정 이슈가 유튜

브에서 어떻게 확산하는지 그 양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가늠하고, 2단계 의제설정 기

능을 토대로 영향력 있는 뉴스생산자의 정보가 구체적

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속성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유튜브에서 헌재 판결 이슈의 확산 양

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유튜브에서 헌재 판결 이슈의 확산 주

체는 누구인가?

연구 문제 3. 뉴스생산자 간에 속성의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4. 뉴스생산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속성

정보의 흐름
집중형 분산형

노드 간
상호
작용

활발함
정보 집중적
거미줄형

정보 분산적
거미줄형

활발하지
않음

정보 집중적
방사형

정보 분산적
방사형

표 1.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슈 확산 패턴 유형화
Table 1. Typification of issue spread patterns in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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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헌재 판결 이슈가 언론에 보도된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자료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노드 엑셀

(NodeXL) Pro를 통해 확보했다. 이후 네트워크의 중

심성 분석을 통해 이슈의 확산 양상과 확산 주체를,

의미연결망 중심성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뉴스생산

자의 정치 성향과 확산 이슈의 속성의제를 탐색했다.

2) 정치 이슈

뉴스 가치는 이슈의 속성 중 뉴스생산자가 선택하

고 보도할 가능성을 높인다[21]. 실무적으로 영향성, 시

의성, 갈등, 새로움, 저명성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이

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슈를

뉴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선택했다.

해당 이슈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의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보유한다

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

을 꾸준히 받아왔다[22]. 2021년 문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제한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내

용의 ‘검수완박’ 논의가 점화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

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수완박’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20

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일명

‘검수완박법’(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비롯한 여러 문

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

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

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서 이루어진 법 개정 절차는 위법했지만, 검수완

박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판시했다. 헌

재 판결에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해

괴망측한 논리로 판시를 했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

판소 같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야권은 헌법 정신에 기

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

정이라고 환호하면서도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한 장관

의 탄핵을 촉구했다.

2. 주요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이슈 확산 패턴

이슈 확산 패턴은 노드 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거미줄

형’과 ‘방사형’으로 나누고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집중형’

과 ‘분산형’으로 구분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에 상호작용

이 활발하면 거미줄 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사형이다. ‘집

중형’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노드가 모인 것이고, ‘분산형’

은 중심 이슈가 여러 개 존재하며, 네트워크에서 군집

(cluster)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이슈 확산 주체

이슈 확산 주체는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집중되고

확산하는 주요한 노드를 의미한다. 이는 이슈 확산 패

턴을 통해 가시화된다. 뉴스생산자는 기존 연구[22,

23].를 참고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개인으로 구

분했다. 방송은 전통 미디어 중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군으로서 지상파, 종편, 보도, 라

디오로 세분화했다.

이슈 확산 주체는 뉴스생산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

츠 개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심성 값(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 그리고 이용자

조회 수로 측정했다. 중심성 값은 영향력이라는 개념

으로 많이 쓰이는 지표로서, 네트워크에서 한 요소가

얼마나 중심에 가까운가의 정도를 보여준다.

3) 뉴스생산자의 정치 성향

뉴스생산자의 정치 성향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했다.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이 정치 성향은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랐고[24], 개인

은 콘텐츠에 가시화된 메시지와 개인의 정치·사회 활

동(소속 정당, 소속 언론사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표 2. 유튜브 뉴스생산자의 정치 성향 분류 예시
Table 2. Examples of YouTube news producers’ political
inclin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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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의제

2단계 의제설정 기능의 관점에서 유튜브의 뉴스생

산자들이 해당 이슈의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정교화했

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의 제목을 크게 인

지 속성과 정서 속성으로 분류했다. 표 3을 보면, 기존

논의[14]를 기초로, 인지 속성은 뉴스생산자의 주관성

을 배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

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정서 속성은 주관적 관점을 포

함한 윤색적 표현의 내용으로 정의했다. 전자가 뉴스

이용자의 이성에 영향을 준다면 후자는 감정에 호소하

는 경향이 있다. 각 속성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를 <표

3>에 제시했다.

표 3. 의제의 속성별 단어 예시
Table 3. Example words for each attribute of agenda

Ⅳ. 연구 결과

1. 이슈의 확산 패턴

연구 문제 1에 답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헌재 판결 이슈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확산했는지 그

양상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그림 1에 제시한 대로, 해

당 이슈를 중심으로 많은 노드가 집중적으로 연결된

‘정보 집중적 거미줄 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노드 간의 밀도가 높게 나

타나면서 전형적인 거미줄 형태를 띠고 있었다. 노드

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으로서, 매개 중심성 값이

큰 콘텐츠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해당 이슈가 네트워크에서 크고 주황색을 띠는

노드, 즉 소수의 뉴스생산자를 중심으로 많은 노드가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수 뉴스생산자에

대한 높은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특정

뉴스생산자가 해당 이슈의 확산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림 1.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보 집중적 거미줄
형
Figure 1. YouTube video network analysis results:
information-intensive spider web type

2. 이슈의 확산 주체

연구 문제 2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슈의 확산 패턴

을 통해 소수의 노드를 중심으로 수많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이슈를 확산하

는 주요 뉴스생산자의 존재를 가시화한 것이다. 이들

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했

다. 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증심성 값 중에

서 노드 간에 차이가 두드러진 매개 중심성 값의 평균

값과 이용자 반응을 조회 수로 비교했다. 표 4의 %는

분석 대상 매체의 동영상 중에서 해당 매체의 점유율

을 나타낸다.

표 4를 보면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가 전체의

7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방송 유튜브 동영

상의 매개 중심성 평균은 11322.0이고, 조회 수 평균은

616188.1로 가장 높았다. 방송사 다음으로 라디오가 유

튜브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청취율이 하락

하면서 청취자의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보이는

라디오’ , 즉 라디오 생방송 현장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보이는 라디오

정치
성향

채널

보수

종편 MBN, TV조선, 채널A

신문 중앙일보

개인 고성국TV, 성창경TV, 최병묵의 FACT

중도

지상파 KBS, MBC, SBS

보도 연합뉴스TV, YTN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진보
인터넷 언론 오마이TV, 팩트TV, 뉴스토마토

개인 새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TV

주요 단어 예시

인지 속성 검수완박, 헌재, 검찰, 검찰개혁, 합헌 등

정서 속성 억울하면, 무시하는, 조목조목, 설전, 따진, 격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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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생산 측면에서는 새로 제작할 필요 없이 녹화

영상을 편집해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될 정

도로 수월하고, 소비 측면 또한 일반 방송과 동일 화

면을 제공하기에 재미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 χ2=430.956, df=14, ***p< .000

표 5는 뉴스생산자의 정치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중도 성향이

70.4%로다수를차지했고, 보수가 21%로뒤를이었으며,

진보가 8%로가장적었다. 이를다시세분화해서살펴본

결과, 지상파(90%), 보도(100%), 라디오(98%)는 다수가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보수 성향이 66.7%로

많았지만, 중도 성향도 34%를차지했다. 신문(17%)과 개

인(63%)은 상대적으로보수성향이많았고, 인터넷언론

은 진보 성향이 83%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헌재 판s결 이슈의 경우, 이슈 확산의 주체는 중도

성향의 방송사임을 알 수 있다.

3. 뉴스생산자 간의 속성의제

연구 문제 3에서 설정한, 해당 이슈에서 뉴스생산자

들은 각기 어떠한 속성을 부각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

시했다. 먼저 인지 속성과 정서 속성으로 분류하고 살

펴본 결과, 중도 성향이 다수를 차지한 지상파는 뉴스

제목에 인지 속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치 성향

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터넷신문과 개인은 정서 속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편과 보도의 경우 인지 속성

이 6개로 정서 속성 4개에 비해 많았으나 정서 속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슈의 확산 주체가 되는 뉴스생산자가 강조한 뉴

스 제목의 주요 단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보도채널을 제외하고 지상파, 종편, 인터

넷신문, 개인 모두 뉴스 제목에 ‘한동훈’을 빈번하게 사

용했다. 예컨대, 해당 키워드에서 KBS는 “한동훈 법무

부 장관 퇴근길 질의응답 검수완박 헌재 판단, 결론

공감 어려워, 실질적인 답 듣지 못해 유감”이라는 제목

을 달았고, MBC는 “법치 흔든 한동훈 사퇴‥황당한

궤변의 극치”, SBS는 “공감 어려워 유감,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입법 효력 인정한 헌재 결정 비판”이라는 제

목을 달았다.

지상파는 ‘결정’, ‘설전’, ‘민생’을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과의 설전이 예상

된다고 했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전달했다. 종편은 ‘민주당’, ‘판사’, ‘억울하면’,

‘공감’이 영향력 상위 10단어 중에서 다른 매체와 다른

단어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것과

한동훈 장관이 헌재의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고, 민주

당이 한 장관에게 억울하면 판사를 찾아가라는 내용을

매체 종류 방송 라디오 신문 통신사 인터넷 언론 개인 합계

개수
239
(70.7)

47
(13.9)

7
(2.1)

1
(0.3)

24
(7.1)

20
(5.9)

338
(100.0)

매개
중심성

11322.0
(9.8)

2059.9
(1.8)

34492.6
(29.8)

48068.5
(41.6)

4473.6
(3.9)

15233.2
(13.2)

115649.8
(100.0)

이용자
반응
(조회수)

616181.1
(53.0)

170688.2
(14.7)

175118.8
(15.1)

2633
(0.2)

119984.6
(10.3)

77826.2
(6.7)

1162432
(100.0)

표 4. 이슈의 확산 주체(%)
Table 4. Who spread the issue (%)

정치
성향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개인 통신사합계
지상파 종편 보도 라디오

보수 0
49
(66)

0
1
(2)

6
(100)

4
(17)

12
(63)

0
73
(22)

중도
90
(100)

25
(34)

75
(100)

48
(98)

0 0 0
1
(100)

238
(71)

진보 0 0 0 0 0
20
(83)

7
(37)

0
27
(7)

합계
90
(100)

74
(100)

75
(100)

49
(100)

6
(100)

24
(100)

19
(100)

1
(100)

338
(100)

표 5, 정치 이슈의 확산 주체의 정치 성향 (%)
Table 5, Political inclination of the subject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political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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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했다. 보도채널은 ‘여야’, ‘격돌’, ‘전면전’ 등 헌재의

판결 이후 여야 대립을 강조했다. 여당이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한 것, 야당이 반헌법적 망언이라면서 공

방이 격화됐다는 것과 법사위 충돌이 예고된다는 것과

법사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것을 전망했다. 인터넷

매체는 뉴스 제목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조목조목 따진 고민정, 헌재에 귀싸대기 맞은 한동훈,

한동훈 물러나라 등 적나라한 표현이 뉴스 제목에 그

대로 드러났다. 개인 채널 역시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따라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예컨대, 보

수는 ‘검수완박 유효 판결,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재인

세상’, 진보는 한동훈 장관을 한뚜껑, 덩후나로 지칭하

며 ‘한뚜겅의 완패, 한뚜껑의 도발, 검찰 해체의 주역’

이라고 비아냥댔다.

지상파 종편 보도
인터넷
언론

개인

한동훈 한동훈 헌재 한동훈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결정 민주당 한동훈 틀린 한뚜껑

장관 헌재 국회 조목조목 주역

국회 심판 여야 제가 완패

검수완박 탄핵 법사위 이해를 애초부터

설전 효력 격돌 무시하는 서막의

검찰 판사 예고 물러나라 멋지다

민생 억울하면 침해 귀싸대기 덩후나

정치 공감 전면전 검수완박 검찰해체

표 6. 뉴스생산자별 콘텐츠 제목의 주요 단어(영향력 상위 10위)
Table 6. Key words in content titles by news producer (top 10
influential)

※ 표 속의 음영 처리한 부분은 정서 속성에 해당함. 나머지는
인지적 속성임.
※라디오, 신문은 동영상수가적어의미있는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문제 4에 답하기 위해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생산자의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보수 성향

뉴스생산자의 제목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게 억

울하면 판사 찾아가서 말하라는 내용과 한동훈 앞에만

있으면 김의겸이 손을 바들바들 떤다는 내용 등 김의

겸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는 주장도 전

달하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진보 성향의 뉴스생산자

는 한동훈에게 따진 고민정의 발언을 주목했다. 조목

조목, 따진, 고발하십쇼, 고민정 단어의 영향력이 컸고,

한동훈 장관을 한뚜껑으로 명명했다. 중립 성향의 뉴

스생산자는 헌재의 결정을 전달하고, 한동훈 장관과

고민정 의원의 설전에 주목했다. 결정, 설전, 법사위,

격돌의 영향력이 컸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을 입버릇처럼 언급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표 7. 정치 성향별 뉴스생산자의 콘텐츠 제목의 주요 단어(영향
력 상위 10위)
Table 7. Key words in content titles of news producers by
political orientation (top 10 influential)

※표 속의 음영 처리한부분은정서적 속성에해당함. 나머지는
인지적 속성임.

그림 2는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생산자별 뉴스 제

목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제시했다. 보수 성향의 동영상 분석 결과 김의겸-손-

바들바들?, 한동훈-억울하면-판사-찾아가, 한동훈-앞

에서면-두려움에-덜덜덜?, 野-한동훈-귀싸대기-맞은-

셈으로 연결돼 야권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발언한 내

용을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진보 성향의 콘텐츠의 제

목을 분석한 결과, 한동훈-검수완박, 고민정-한동훈에-

고발하십쇼. 고민정-한동훈에-조목조목-따진, 한뚜껑-

민주당이-사과해야로 연결돼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강

조했고, 한동훈 장관을 비하하고, 비난했다. 중도 성향

의 경우, 국회-법사위-충돌-예고, 헌재-결정-한동훈-

검찰-수s사권, 검수완박-헌재-인용, 민주당-법사위-충

돌, 검수완박법-유효-첫-결정, 한동훈-헌재-탄핵으로

연결돼 헌재의 결정을 보도하고, 충돌, 설전, 격돌이라

는 표현을 사용해 민주당과 한 장관의 법사위 갈등을

예고했다.

보수 중도 진보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 한동훈에

헌재 헌재 틀렸으면

검수완박 결정 조목조목

검찰 검수완박 무시하는

억울하면 설전 따진

말해 법사위 고발하십쇼

탄핵 격돌 고민정

김의겸 검찰 검수완박

허위사실 탄핵 한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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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정치 이슈를 누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규명했다. 정치 이슈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뉴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검수완

박법안에대한헌재의판결’을선택했다. 분석한결과의

주요 내용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첫째, 헌재 판결 이슈에 대해 소수 뉴스생산자를 중심

으로 정보가 집중되고 확산하는 전형적인 거미줄 형 패

턴을 보였다. 이슈 확산의 주체는 지상파를 포함한 TV

방송사로확인되었다. 이는소셜미디어에서도여전히사

람들이 주류 언론을 신뢰하고 많이 이용한다는 기존 연

구결과와결을함께한다. 방송사는우수한인력과전문

적인 뉴스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축적된 동영상

제작 역량으로 인해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유튜브뉴스생산자가다양함에도불구하고, 이들

이 헌재 판결 이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도한 속성은

거의일치했다. 이는기존연구결과와유사하다[2, 3]. 구

체적으로, 방송사를 포함해 개인 채널에 이르기까지 유

튜브의 뉴스생산자들 모두 헌재 판결 이슈에서 ‘한동훈’

이라는 속성을 강조했다. 반면 헌재 판결의 의미와 중요

성을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검수완박의 논거 및

파급효,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입법 독주의 문제점 등[22]

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유튜브의뉴스생산자들콘텐츠제목을보면, 한동훈을

지목해 해당 이슈에 주목한 사람일수록 헌재 판결이 시

민의 자치를 위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기보다

단순히 한동훈 이슈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생산

자들이 이슈를 특정 속성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은 잠

재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의 인식뿐 아니라 태도,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언론이 정확

한사실을담은내용이라도특정부분만선택하고그외

부분에는 정당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때 실체적 사실

은 왜곡될 수있다. 그 결과, 뉴스 이용자는 실제 현실과

괴리된현실을인식함으로써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초

래할 수 있다.

셋째, 속성을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뉴스생산자별로는 인터넷 언론과 개인이,

그림 2. 정치 성향별 뉴스생산자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Figure 2. Result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 producers by politic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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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에서는진보가콘텐츠제목에서정서적속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언론과 개인 채널에서

뉴스이용자의감정에영향을줄수있는표현이많았다.

예컨대 “헌재에까불다가귓방얻어맞은장관”, “헌재판

결 부정하며 핏대 세우는 한동훈”이라는 윤색적 표현으

로 야당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취재

원을선택적으로제시함으로써전체중의일부만을강조

한 것이다. 개인 채널들은 콘텐츠 제목에 “한두껑의 도

발”, “한뚜껑의 완패”, “검찰해체 서막의 주역… 멋지다,

덩후나!ㅋㅋㅋ” 등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희화

화했다. 이들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유사한 뉴스 이용자

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급증하

는 현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뉴스생산자의

영향력과그들이어떤속성을강조하는메시지를생산하

는지를 네트워크, 의미연결망 분석, 내용분석을 통해 탐

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로 정치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을 함께 장기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또 유튜브 환경에서 2단계 의제 설정 효과를

실증적으로조사하는후속연구도진행되기를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튜브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선명하

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단

계 의제설정 이론은 뉴스의 속성이 이용자에게 인지적

요소와정서적요소로인식이되고, 이를통해여론에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 이슈 등에 다차원적으로 적용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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